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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정세봉은 농민으로서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개혁개방을 전후한 시기 중국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치밀하게 소설로 창작해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어 왔다. 본고는 정세봉 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를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세봉의 소설에서 다루어진 대표적인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둘째 공산주의 국가 건설 시기에 중국사회에 만연했던 출신성분론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자본주의화에 대한 현실인식 등이 그것이다.

          정세봉은 소설의 소재, 등장인물, 사건 등 모든 것을 직접 본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창작방식은 체험이 누적된 농촌을 제재로 한 소설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그의 문학 세계가 보다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초록
          
        

        
          Jeong Se-bong has been highly regarded in that he managed to write a fine novel and that he critically recognized the reality of China as he lived his life as a farmer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hemes of his works with a more diverse perspective based on the accomplishment of previous research on Jeong Se-bong’s novel.

          Major themes appearing in Jeong Se-bong's novel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major themes. They include firstly, negative views on the absolute authority that was prevalent in society, secondly, criticism of the family background theory that was prevalent in Chinese society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of the communist state, and thirdly, the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capitalism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Regarding all his works, such as novels, characters, events, etc., Jeong Se-bong stated that he was based on the facts himself. This method of creation positively influenced novels based on accumulated experiences of farmland, but resulted in the inability of his literary world to expand into a wid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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